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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불균형한 경제회복에는 민생회복이 우선되어야...

- 24년 올해 민간소비·내수경제 회복은 GDP성장의 반에 그쳐 경제회복 지연
- 황명선 의원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지역화폐 반드시 필요”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내총생산 (GDP)성장률 대비 민간소비 회복

율이 더딘 것을 지적하며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의원은 오늘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있었던 기재부 국감에서 지난

8월에 발표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에 근거해 GDP성장

률은 수출회복에 기대어 작년 대비 살아나고 있으나 시설투자나 민간소비

는 전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국가 경제회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고 있

음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그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명을 넘

어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기재부의 소극적 대처를 질타했다.

황명선 의원은 “GDP성장률 반도 안되는 민간소비 회복수치도 문제고, 소

비심리도 문제라면 내수진작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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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를 국

회가 다시 추진해 어려운 민생도 해결하고 민간소비 마중물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21년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민간소비, 내수 활

성화는 투자나 수출에 비해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여타 경제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성장률 변동성을 낮추는 장점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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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주요 통계자료(국정감사PPT 화면)

 

GDP (국내총생산) =  C (소비) + I (투자) + G (정부지출) + NX (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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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 5 -



- 6 -


